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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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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i-Ra 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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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대상은 P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9
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선택몰입(r=-.731, p<.001)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449,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β
=.99, p<.017)과 진로선택몰입(β=-.707, p<.001)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선택몰
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93 college students in P city.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May 6 to 29, 2015.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SPSS/WIN 23.0 
program. The career-related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r=-.731, p<.001)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r=-.449, p<.001). The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related stress were grade(β=.99, 
p<.017)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β=-.707, p<.001).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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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

고 결정하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업 및 직업과 관련

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래 계획을 준비하고 선택해야하

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인
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우리나라 

20대 청년실업률이 10.7%로 전체 실업률 5.2%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1] 청년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
다. 특히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고용수요의 감소는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진
로와 취업의 문제가 대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진로스트레스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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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취업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진로
스트레스라고 한다[3][4].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취
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 심리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
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불확실한 미래와 무
한경쟁 등으로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4]. 더구나 진로스트레스는 대학 신입생 때부터 겪게 되
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적절한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잘 관리되지 못

할 때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특히 진로스트레스는 절
망감이나 의욕상실, 자존감 저하 등을 통해서 자살위험
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데 진로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로스트레스의 

정도와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7]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을 갖고 진로 탐색 및 준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진로선택몰입이 중요하다[8]. 진로선택몰입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

한 애착을 보이며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9][10]. 진로선택몰입은 진
로준비 행동, 취업, 취업 후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데
[11][12][13], 진로선택몰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
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하게 

되며 취업 후 직업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12]. 그러나 진로선택몰입의 부족은 직업세계로 진입하
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선택몰입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겪게 된다[10][13]. 그러므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목표
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의 정도를 조사

하고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자신감

을 가지고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지 등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14]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15], 진로에 대한 목표 수립과 진로계
획 수립이 용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 선택과정이 

촉진된다[16].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신
의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고 이에 따라 진

로결정을 위해 직업정보 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계획
수립, 문제해결을 잘 수행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 즉 진로에 대한 목표 
선택과 성취로 이행되는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에 직면한 대

학생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

고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몰입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

정을 위해 직업정보 수집, 계획수립, 문제해결을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던 
진로교육 및 취업진로프로그램들은 진로와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일회성 특강형식으로 지속성을 유지하

기가 어렵고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변화로 연

결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로교육 교과목을 구성할 때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서 진로결정 몰입

을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긍정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18][19], 심리적 증상과 신체증상
[5][6][20][21], 구직기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2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몰입과 관련된 요인은 
가족지지[8][10], 전공만족도[8][23][24] 그리고 진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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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율성[8][22]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감[25], 진로스트레스[20][26]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선택몰입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

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선

택몰입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
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선택몰입을 강화하

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
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사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 몰입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P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과 비밀유지 및 익명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

에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자필서명으로 받은 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 또한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인이 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표본수 선정을 위해 Cohen의 표
본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일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72명이었
으나 탈락자를 감안하여 총 310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그중 분석이 불가능한 17부를 제외한 293부가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Kim(2003)[27]의 대학생용 진로스트
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

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총 11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2.3.2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은 Blustein 등(1989)[9]이 개발하고 
Choi(2007)[10]가 번안한 직업적 탐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도구를 
원문에 맞게 수정한 Kim(2013)[8]의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몰입 수준이 낮은 ‘미몰
입 단계’를 의미하는데, 측정변인간의 개념적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단 5개의 문항(1,4, 
5, 14, 16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 수준이 높은 
‘몰입 단계’를 의미하기에 역 채점에서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e등(1996)[14]이 개발하
고 Lee(2000)[28]가 번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원
문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한 Kim(2013)[8]의 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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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5문
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진로선
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와 유
의한 집단 간 차이는 Tukey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
은 21.93(±1.73)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94명(32.1%), 
여자가 199명(67.9%)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85명
(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과는 간호학과가 95명
(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복지학과 60
명(20.5%)의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163명(55.6%)이 부
모와 함께 산다고 하였으며 기숙사가 103명(35.2%)이었
다. 흡연여부는 243명(82.9%)이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음주여부는 172명(58.7%)이 음주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91명
(31.0%)이 음악감상을 한다고 하였으며, 영화감상이 48
명(16.4%), 음주가 34명 (11.6%), 컴퓨터게임이 31명
(10.6%) 그리고 흡연이 17명(5.8%)이었다. 

Characteristics N or M(±SD) %
 Age           21.93±1.73
Gender Male 94 32.1

Female 199 67.9
Grade 1st 77 26.3

2nd 85 29.0
3rd 60 20.5
4th 71 24.2

Major Nursing 95 32.4
Social welfare 60 20.5
Humanities 51 17.1
Music & Art 33 11.3
Social science 36 12.3
Engineering 18 6.1

Type of  With family 163 55.6
residence Dormitory 103 35.2

Self-boarding 27 9.2
Smoking Yes 50 17.1

No 243 82.9
Drinking Yes 172 58.7

No 121 41.3
Type of stress  Drinking 34 11.6
coping Smoking 17 5.8

Computer game 31 10.6
Listen to music 91 31.0
Watch a movie 48 16.4
Et  al 72 2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3.2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 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평균 2.77(±.77)점이었으며, 
진로선택몰입은 3.21(±.60)점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
은 3.28(±.51)점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하위영역
별로 보면 직업정보수집3.28(±.60)점, 자기평가 3.36(±.61)
점, 목표선택 3.36(±.66)점, 미래계획 3.29(±.65)점 그리고 
문제해결이 3.22(±.62)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93) 

Characteristics M±SD
Career-related stress 2.77±.77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3.21±.6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Total) 3.28±.51
       Collet job information 3.28±.60
       Self-evaluation 3.36±.61
       Target choice 3.36±.66
       Future plan 3.29±.65
       Problem solving 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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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Career Choi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9.79±9.00 -.927 12.46±1.29 1.571 81.39±13.49 -.588

Female 30.77±8.27 (.35) 10.95±0.78 (.117) 82.34±12.50 (.557)

Grade 1st
a

29.36±8.08 4.588 62.17±11.63 1.656 81.16±13.46 .729

2ndb 28.71±7.98 (.004)† 62.12±11.64 (.177)  82.69±11.26 (.536)

3rdc 30.92±9.06 a, b<d 60.52±11.85 80.58±13.75

4th
d

33.35±8.47  58.55±10.62 83.42±13.06

Major Nursinga 28.43±8.19 3.331 64.72±11.97 4.951 85.54±12.92 3.219

Social welfareb 32.78±9.03 (.006)† 58.35±11.22 (.000)† 82.67±12.37 (.008)†

Humanities 
c

31.47±9.46 a<b 59.12±11.88 a>b,e 80.55±12.03 a>e

Music & Artd 27.76±7.12 63.82±12.07 80.76±12.54

Social sciencee 32.19±8.06 56.31±5.98 77.17±11.20

Engineering
f

32.00±5.30 58.78±9.61 77.72±9.01

Type of  With family 30.83±8.77 .435 60.35±11.45 .911 82.77±12.34 .614

residence Dormitory 29.84±8.57 (.648) 62.34±11.91 (.436) 81.21±14.22 (.542)

Self-boarding 30.62±8.51 59.00±9.85 80.73±9.37

Smoking Yes 30.36±7.93 -.089 11.08±1.57 -.630 79.90±13.70 -1.295

No 30.48±8.64 (.929) 11.58±.74 (.529) 82.47±12.60 (.196)

Drinking Yes 30.98±8.81 1.247 11.96±.92 -.076 81.89±12.63 -.230

No 29.72±8.04 (.213) 10.83±.99 (.940) 82.24±13.10 (.818)

Type of Drinkinga 28.94±10.67 1.280 65.32±13.01 3.074 85.85±14.87 2.961

stress  Smoking
b

33.29±5.70 (.273) 57.82±7.58 (.069) 73.71±9.77 (.013)
†

coping Computer gamec 32.42±6.52 56.87±7.59 78.55±9.84 a,f>b

Listen to musicd 29.48±8.12 61.15±11.40 81.49±13.30  

Watch movie
e

30.08±8.56 61.29±11.56 82.79±13.29

Et  alf 31.14±8.99 60.85±12.41 83.03±12.81

†Tukey

Table 3. Difference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진로선

택 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스트레스, 진로선
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ble3과 같다. 진로
스트레스는 학년(F=4.588, p=.004)과 전공(F=3.331,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key 
test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진로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간호
학과 학생들 보다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진로선택몰입은 전공(F=4.95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Tukey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사회복
지학과와 사회계열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진로

선택몰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학과(F=3.219, p=.008)와 스트레스 해소법(F=2.961, 
p=.013)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key test로 사후 검
정한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사회계열학과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음주와 기타 방법(잠자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등)이 흡연
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들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높았다.

3.4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진로스트레
스는 진로선택몰입(r=-.731, p<.001)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r=-.44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r=.613,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1단
계에서 일반적 특성 중 진로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을, 2단계에서학년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3단
계에서는 진로선택몰입을 그리고 4단계에서는 진로결절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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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career choic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r(p) r(p) r(p)

Career-related stress  1
Commitment  career choice -731**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49** 613** 1
 **p<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93)

Independent variet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Major .092 1.568 .118 .131 2.254 .025 -.013 -.326 .745 -.016 -.379 .705
 Grade .212 3.644 .000 .097 2.369 .018 .099 2.404 .017
Commitment career 

choice -.721 -17.666 .000 -.707 -13.749 .00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24 -.458 .647

F(p) 2.460(.118) 7.921(.000) 1114.971(.000) 86.045(.000)
R2 .008 .052 .544 .544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related  stress                                                (N=293)

1단계에서 전공을 투입하였을 때 진로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568, p=.118). 2
단계에서 학년을 추가 투입한 결과 전공(t=2.254, 
p=.025)과 학년(t=3.644, p=.000)이 진로스트레스에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진로스트레
스를 5.2%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진로선택몰입을 추가
로 투입한 결과 전공(t=-.326, p=.745)은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t=2.369, 
p=.018)과 진로선택몰입(t=-17.666, p=.000)은 진로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
인은 진로스트레스를 54.4% 설명하였다.

4단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전공(t=-.379, p=705)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458, p=.647)은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t=2.404, p=.017)과 진로
선택몰입(t=-13.749, p=.000)는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선택몰입(β=-.707)인 것으로 나타
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선택몰입 그

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진로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 선택몰입을 강화하며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진로지

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평균 2.77점이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진
로스트레스를 측정한 Seo(2007) [4]의 연구결과(2.78점)
와 유사하다. 그러나 Kim(2014)[5]의 연구결과(3.30점)
와 Lee(2012) [29]의 연구결과(3.51점)보다 진로스트레
스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마다 진
로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의 소재 지역, 대학
의 특성, 전공분야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진로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1학년과 2학년 보다 4학년이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2012) 
[2]의 연구와 Kim(2014)[25]에서도 4학년 학생들의 진
로스트레스가 다른 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저학년 보다 고학년에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4학년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정

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등 취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진로스트레스는 전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진
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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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12)[2]의 연구에서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스트레
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진

로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전에 취업이 되며, 진로
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취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진

로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비교

적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선택 몰입은 평균 3.2점으로 

Kang(2013)[22]의 연구결과(3.19점)와 Kim(2013)[8]의 
연구결과(3.26점)와 유사하였다. 진로선택몰입은 전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사회복지학과와 사회계열 학

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진로선택몰입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생각에 
확신을 갖고 심리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를 뜻하며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및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30]. 간호학과 학생들
은 졸업 후 진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로선택몰입이 높

은것으로 생각되며, 사회복지학과와 사회계열학생들의 
진로선택몰입이 낮은 것은 졸업 후 불확실한 미래와 진

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진로의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을 하느라고 진로

선택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관련 요인

[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율성[8], 전공
만족과 진로소명[23]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
이 자신의 진로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 진로선택몰입을 높

이기 위해서 가족의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전

공만족과 진로소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28

점이었는데, 이는 Kim(2013)[8]의 연구와 Kim(2012) 
[3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하
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3.28점), 자기평가
(3.36점), 목표선택(3.36점), 미래계획(3.29점) 그리고 문
제해결이 3.22점이었는데, 특히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
가할 수 있다,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평가영역과  ‘여러가지 
전공들이 있는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표선택영역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은 학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사회계열학생보다 높은 이유는 간호학과 학

생들을 학과를 지원할 때부터 간호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간호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회계열학생들은 극
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야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지

속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선택 자기효능감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 Kim(2013)[27]의 연구 그리고 Lee(2012)[29]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극심한 
취업경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진로스

트레스를 높여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

며 계획을 준비해가는 진로선택몰입을 어렵게 하며 진로

에 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다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낮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으며,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의 진로몰입을 더 잘 하
며, 진로스트레스를 덜 심각하게 지각하고 적극적인 대
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며 

진로스트레스가 낮다[32].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스트
레스를 낮추기 위해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진로선

택몰입으로 고학년일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고 진로선

택몰입이 낮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Kim(2012)[2]의 연구와 Kim(2014)[25]의 연구
에서도 고학년일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와 일

치하는데, 졸업을 앞둔 고학년은 청년실업의 증가와 극
심한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위해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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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탐색하는 진로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때

문에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
선택몰입이 낮을 때 진로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진로선택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및 장

애물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

다[30]. 대학생활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인 진로스트
레스가 진로선택몰입과 신체적, 정서적 안녕 상태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21] 진로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학생 스스로가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조절 학

습방법으로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
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5]. 그리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몰
입을 높여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진

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선택몰입 그

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진로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 선택몰입을 강화하며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진로지

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
상자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진로선택몰입이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

로선택몰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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